
파업 대오 1,004명 일주일 만에 1천 명 돌파! 

우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!
안암 358명, 구로 355명, 안산 282명 및 보건의료노조 

산별 간부들 포함 1,004명의 대오 달성!

파업 6일 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록이 또 

쓰였다. 그동안 비대면 파업으로 서로의 실체를 확인할 

수 없었던 걱정도 잠시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가 안암 

병원 로비로 몰려들어 잠시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됐다.

특히 안암병원의 경우 결의대회 전, 병동 간호사 모임

을 통해 부서의 어려움과 고충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

과 행동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 

오전 10시 20분 경, 구로 및 안산대오가 병원 정문으로 

대열을 유지하며 이동했고, 3개 병원이 모이는 시간을 

가졌다. 안암병원 정문에서 본격적으로 행진이 이어졌으

며 재단 앞까지 질서있게 행진했다. 재단 앞에 도착한 

파업 대오들은 최재원 조직부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기

세있는 집회를 시작했다. 

노재옥 지부장은 “시설에만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

투자해야 한다”

노 지부장은 “고대의료원은 2017년에 매출액이 1조에 

달해 ‘1조 클럽’에 들었고, 1년에 10%씩 성장하고 있다. 

지난해 코로나로 다른 병원들은 적자였지만 고대의료원

은 1년에 1,000억 원을 수익으로 벌었다. 그만큼 직원

들은 숨돌릴 틈도 없이 일했다. 작년에도 임금은 동결이

었다. 이제 우리 고생한 직원들에게도 적정한 보상은 반

드시 필요하다, 시설에만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투

자해야 한다.”고 힘주어 말했다. 

비정규직의 서러움, 정명퇴 사직자리의 고충, 밥도 못 

먹고 일하는 교대근무의 절망을 파업으로 돌파할 것.

이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. 

안암병원 최덕용 조합원은 비정규직시절의 어려움을 얘

기하며 정규직화의 절실함을 토로했고, 구로병원 형동우 

조합원은 정명퇴 사직자리로 인한 고충을 말했다. 안산

병원 임슬기 간호사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먹고 일하는 

힘든 사실을 지적하며 오래 다시고 싶은 마음에 파업에 

참가했다고 한다. 이어 파업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

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. 낭독문은 안산병원 김연

수 조합원과 안암병원 방재정 조함원이 낭독했다.

의무부총장님, 저희의 호소도 들어주십시오.

저희는 누구보다 현장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. 

부디 의무부총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. 

병원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호소문이 발송됐다고 합니

다. 그런데 그 호소문을 파업대오가 아닌 남아있는 직원

들에게 보내셨을까요? 

왜 파업에 참가 중인 직원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글

을 통해 노조와의 교섭을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남기는 

걸까요?

이미 의부총장님도 저희들의 호소와 절절함을 이해했지

만 설득할 자신이 없기에 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?

이제라도 의무부총장님이 저희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. 

이제라도 의무부총장님이 결단하여 파업을 끝내주십시

오.

고대의료원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. 

의료원은 비용과 손실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의료서

비스의 질 향상을 고민하고 이를 시행하는 직원에 대한 

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고려대학교의 건국이념인 구국정

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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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다! 직원들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하고 지금 당장 이행하라! 투쟁승리!



파업 5일 차 이모저모

파업사태 해결 촉구!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

▲노재옥 파업대책본부장 대회사


